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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그린벨트 불법 만연 … 공촌천 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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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인천시 서구 연희동 인근 그린벨트 지역에 일부 업체가 아스콘 등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뒤 폐차를 

방치하고 있다.

인천 서구의 그린벨트에서 형질 변경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나 인근 하천의 수질 오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지난 14일 서구 연희동 인근 400여평에 이르는 그린벨트 부지 곳곳에 가설 건축물이 세워져있다.

확인 결과, 노후된 화물차량을 수출하기 전 낡은 부품을 교체하고 재조립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문제는 이 지역이 그린벨트라는 점이다.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건축과 물건 적치 등이 엄격하게 규제되는데도 이 곳을 불법으로 임대한 업자가 아스콘 등 폐기

물로 바닥을 모두 메워 사용하고 있었다. 

불법으로 성토를 하고 형질을 변경한 셈이다. 

그린벨트 곳곳에 자동차 부품이 널브러져 있고, 자동차를 해체하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새어나온 부동액과 폐기름이 스

며들어 있었다. 

이 같은 불법 매립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그린벨트에 인접해있는 공촌천과 농경지 때문이다. 

폐기름과 부동액 등으로 인해 공촌천의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쓰다 버려진 드럼통과 쓰레기도 곳

곳에서 눈에 띄었다. 

특히 하천 뿐만 아니라 농경지도 위치해 있어 인근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자 인천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공촌천 네트워크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매립과 건축과 

관련해 관할 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노중선 인천청소년그린봉사단장은 "단속을 하지 않는 사이 최근 2~3년 동안 가설 건축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폐기

물 투기도 동시에 급증했다"며 "하천이 오염되고, 공원 부지가 불법으로 훼손되는데도 지도와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토지 소유주에 대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으로 시정 지시를 내

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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